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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Jacqueline Kennedy and Michelle 
Obama's fashion style from a perspective of modernism and postmodernism. The method utilized 
in this study was first, to examine the properties of modernism and postmodernism. Next, we ex-
plored the types of role performance of the first ladies and the application of their fashion as an 
aid to their roles through the precedents of the research concerning modernism and 
postmodernis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trend of formalism and anti-formalism. Jacqueline Kennedy made her public 
appearances wearing a formal dress in order to express the first lady's authoritarian figure of re-
strained elegance. The fashion of the first lady aspired to formalism. Meanwhile, Michelle Obama 
followed more of a free style by eschewing the typical formality of the first lady. She created di-
verse styles utilizing a variety of items, which were not interrupted by form or by using hetero-
geneous items. 

Second, there is a trend of elitism and populism. While Jacqueline Kennedy preferred only 
haute couture designers' costume in order to show the prestige and dignity of the upper class, 
Michelle Obama patronized unknown designers' clothing or mid-level casual brand goods that the 
public favors in order to interact with the public through her fashion. 

Third, while modernism regards totality or unity to be important, postmodernism puts an em-
phasis on the eclecticism by pursuing complexity and diversity through the deconstruction of an 
indigenous genre. In case of Jacqueline Kennedy, this tendency featured monotone clothing color, 
which presented a unified full set dress that excluded decoration. Michelle Obama, in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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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and matched formal dresses and a casual cardigan or felicitously mixed luxury brand or 
low to middle priced brand goods.

Key words: fashion style(패션 스타일), first lady(퍼스트레이디) Jacqueline Kennedy(재클린 케네디), 
Michelle Obama(미셸 오바마), modernism(모더니즘), postmodernism(포스트모더니즘) 

Ⅰ. 서론
퍼스트레이디는 권력의 상징일 뿐 아니라 행정부

의 심리적인 언외(言外)의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 역

대 퍼스트레이디들은 이미지 메이킹의 접근 방식을

패션 스타일과 퍼스트레이디의 전통적인 역할 사이

에서 출발했다. 전자는 퍼스트레이디의 이미지 메이

킹에 패션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국정의제를 돕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퍼스트레이디들이며,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돌리 매디슨(Dolly Madison)과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를 꼽을 수 있다.

재클린만큼 외모를 시각화시키는 법을 이해하고 외모

의 정치적 영향을 다루는데 능숙한 퍼스트레이디는

없었다. 반면에 엘리노어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

와 힐러리 로댐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등

은 패션을 경박한 것으로 여기고 퍼스트레이디의 전

통적 역할인 ‘남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통념을 깨고

이에 도전하는 20세기 페미니즘의 노정을 따르는 퍼

스트레이디였다.1)

역사적으로 패션은 문화 트렌드로 권력층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되고, 시대의 미의 상징으로 의미 지어

지고 대중에게 확산되는데2) 그 중심에는 재클린 케

네디가 있었으며, 그녀는 최고의 권력층으로 ‘재키 스

타일’을 구축하며 20세기의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매

김했고 나아가 퍼스트레이디 룩의 전형을 정립했다.

한편, 재클린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기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패셔니스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여성은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이다. 미국의 연예잡지

‘베니티 페어(Vanity Fair)’는 2007년 미셸을 ‘세계에

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여성 10명’으로 꼽았고, 2009

년에는 ‘베스트 드레서’에 선정했다. 그 선정배경 중

의 하나는 미셸의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제2의 재클

린 케네디’로도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3)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셸 스타일이 이

시대의 패션리더로서 회자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는 스타일을 넘어선 가치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역대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들이 스타일

과 본질, 즉 전통적인 역할 중에서 양자택일을 했다

면, 미셸은 그 전통을 깨고 탈권위적인 스타일을 선

보임으로써 퍼스트레이디의 전통적인 역할과 스타일

을 합일시켰다4)고 할 수 있다. 미셸 스타일의 힘은

퍼스트레이디들이 이미지를 전략으로 선택하는데 있

어 스타일과 역할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의 양자

의 선택은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양자 간에는 서로 배타적인 것

이 아닌, 서로 통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그녀의 격식

에 얽매이지 않는 패션 스타일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녀는 패션에 경박함과 화려함을 절충하면서 퍼스

트레이디의 전통적인 역할인 ‘남을 돌보는 사람’이라

는 통념을 깨는 포스트 페미니스트로서의 전환을 가

져왔다.5) 이와 같이 미셸 오바마 패션이 세계인의 주

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의 퍼스트레이디들

의 이미지 메이킹 방법과는 달리, 미셸은 퍼스트레이

디의 스타일과 전통적인 역할을 선택 사항으로 이해

하지 않고 양자의 통합을 구현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 패션에 대한 근원적

인 추정이 변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6)

가장 보수성을 요구하는 퍼스트레이디 패션이 미셸

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정신이 추구하는 미의식과 관련하여 미

셸의 패션 코드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퍼스트레이디 패션에 관한 연구는 재클

린 케네디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

근에 이르러서는 미셸에 관한 연구도 몇 편 진척되었

다.7) 그리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적 특

성을 토대로 패션을 분석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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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

대사조에 근거해서 퍼스트레이디의 패션을 살펴본 연

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는 거대 담론을 분석틀로 해서 재클린 케네디와 미셸

오바마의 패션 스타일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두 퍼스트레이디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

는 것은 재클린이 모더니즘 시대의 여성들에게 새로

운 패션의 기준과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 퍼스트레

이디 룩의 전형을 정립했다면, 미셸은 격식에 얽매이

지 않는 스타일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중과 호

흡하는 퍼스트레이디 스타일을 창조함으로써 진정한

소통의 룩을 제시했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

이다. 연구방법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

및 특징과 퍼스트레이디의 역할 수행의 유형과 그들

의 역할에 대한 보조 수단인 패션의 활용 사례를 살

펴본 후,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토대로

재클린과 미셸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였다.

패션 아이콘으로 주목받은 재클린과 미셸의 퍼스

트레이디의 재임 시기는 세기와 시대를 달리하기 때

문에 명확한 패러다임의 구분이 가능하다. 즉 전통적

역할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재클린의 시대를

모더니즘으로, 새로운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보이고

있는 미셸의 시대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서 반모던적 사회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진

행되었던 1960년대 이후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전환점

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나8),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

더니즘이 패션과 아울러 다양한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났던 1970년대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완전한 분기

점9)으로 보고,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재클린의 패션

(1961년~1963년)은 모더니즘, 미셸의 패션(2008년~

현재)은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

모더니즘은 모든 예술분야에서 19세기 말부터 두

드러지게 나타난 시대정신으로 제 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비로소 그 꽃을 피우게 되었고 1930

년까지 발전하다가 1950년에 쇠퇴기를 맞이하였다.

다시 말해서 1960년대부터 대중스타일의 분야에 다

변주의와 절충주의가 소개되어 여러 스타일이 동시

에 존재할 수 있고 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

고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모더니즘이 점차적으로 사

라지게 되었다.10) 모더니즘이란 넓은 의미로는 중세

교회의 권위 또는 봉건성에 대한 반발과 이성의 합

리성을 중시하며 널리 근대화를 지향하는 것을 말하

며, 좁은 의미로는 기계문명과 도회적 감각을 중시하

여 현대풍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11) 모더니즘은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주의 논리 위에서

출발하였다.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erberms) 또

한 모던의 이념을 현대과학에 의해 고무 받은 무한

한 지식의 진보와 사회적, 도덕적 개선을 향한 무한

한 진전에 대한 믿음이 시작된 계몽주의 시대에 이

르러 비로소 과거의 전통과 절연된 개념으로 간주하

였다.12) 이렇듯 모더니즘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

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변화를 그 중

심적 가치로 삼는다. 폴 그린헬(Paul Greenhalgh)은

자신의 저서 ‘Modernism in design(1995)’에서 모더

니즘의 총체적인 특성을 설명하였는데, 그가 정의한

모더니즘의 특성은 대중을 위한 하나의 통일된 사상

인 국제주의, 과거의 사상과 양식을 거부하는 반역사

주의, 과학과 공학을 통한 진보와 이를 통한 심리적,

미적 만족을 추구하는 과학기술적 철학성, 장식을 배

제하고 구조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속성을 시각적으

로 나타내고자 하는 신념인 투명성이다.13) 이와 같이

모더니즘은 국제적 보편주의, 반역사주의 그리고 장

식을 배제하고 기능적 구조만을 강조하는 단순 기계

미라는 이념에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면의 욕

구를 무시하였다. 이렇듯 모더니즘은 과거로부터 내

려온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변

화를 그 중심적 가치로 삼는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 중심의 모더니즘 이

념들이 만들어낸 부작용과 모순에 근본적인 문제 제

기를 하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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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개념

및

특성

․폐쇄적

․이성 중심

․형식, 질서 중시

․닫힌 형식

․국제적 보편주의

․고급문화 지향, 귀족문화

․과거 전통 거부, 반역사주의

․질서나 통합에 대한 동경과 향수

․전체성, 보편성, 총체성, 통일성 중시

․확정성

․개방적

․감성 중심

․무질서

․열린 형식, 반형식, 탈형식

․민주적, 대중적 문화 추구

․서민, 대중문화에 관심

․일상생활과 예술의 경계 와해

․탈중심화, 탈장르화, 파편화

․절충성, 상호텍스트성, 혼성모방

․다양성, 양식의 혼재

․불확정성

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

․T.P.O의 엄격한 경계

․Formal, Informal 고정관념 존재

: Formal(formal dress), Informal(sport wear, day

dress, night wear)

․오트쿠튀르 중심

․단순성, 장식 배제

․기능성: 편안함, 실용성, 스포틱&과학적 소재

․T.P.O의 엄격한 경계 붕괴

․Formal, Informal 고정관념 와해

․기성복, 스포츠, 캐주얼의 대중화

․패션의 민주화

․탈중심, 왜곡, 풍자, 패러디, 키치

․해체와 융합

․크로스드레싱, 혼성모방, 전위

․하위문화스타일, 반문화

․시 공간적 다원적 절충주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표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

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 말부터

간헐적으로 보이다가 1960년대 이르러 이합 핫산

(Ihab Hassan)과 레슬리 피들러(Leslie A. Fiedler)

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14) 이합 핫산은 모더

니즘의 반동으로 형식에 대한 반형식, 목적성에 대한

유희, 질서에 대한 무질서, 창조, 총체에 대한 해체,

확정성에 대한 불확정성 등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설명하고 있다.15)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

니즘적 문화와 사고방식이 세워놓은 엄격한 지배의

틀을 거부하며, 다른 시공간의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

하고 혼합하는 양식이다.16) 예술과 문화에 있어서 포

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는 시대 논쟁으

로서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

(Fredric Jameson)이 제시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은 정서의 퇴조, 깊이의 소멸, 역사성의 상실로 인한

향수, 혼성모방, 주체의 죽음에 따른 행복감 등이

다.17) 찰스 젠크스(Charles Jenks)가 1970년대 건축

을 특징짓는 표현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건축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었고, 이후

영화, 무용, 회화,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반

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18)

패션에 나타난 모너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을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김

민자19)는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

성을 패션의 민주화, 다원성으로 이행하는 탈중심화,

혼성모방, 왜곡, 풍자, 패러디, 키치, 절충주의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고정된 개념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뜻하는 반미학으로 정의하였고, 박명

희20)는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연구를 통해 국제적, 과거 전통과의 결별, 이성 중심

의 모더니즘 시대의 패션은 단순성과 기능성이 특징

인 반면, 감성이 중시되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패

션은 탈중심성, 즉 혼성모방, 전위, 초현실, 탈중심,

반문화, 해체, 다양성, 욕구해소가 특징이라고 하였으

며, 이정후, 양숙희21)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의

불확정성이 크로스드레싱, 푸어룩, 흑인 하위문화 패

션을 통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조정미22)는 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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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탈경전화와 대중주의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이 20세기 패션에서 하위문화스타일, 시 공간적

다원적 절충주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으로 나타났다

고 하였으며, 고윤정, 김민자23)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문화권력과 패션에 대한 연구에서 모

더니즘 시대에는 T.P.O의 엄격한 경계에 의해서

Formal, Informal의 고정관념이 존재함으로써 오트쿠

튀르, 테일러드 슈트, Formal(formal dress), Informal

(sport wear, day dress, night wear)가 특징적인 패

션이었다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는 T.P.O의 엄

격한 경계가 붕괴되어 Formal, Informal의 고정관념

이 와해됨으로써 패션에서는 기성복, 스포츠, 캐주얼

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보경,

김영삼24)의 연구에서는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

즘 경향을 해체주의, 절충주의, 대중주의로 요약해서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개

념과 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요약,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 패션
미국의 42대 퍼스트레이디 힐러리 클린턴이 퍼스

트레이디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역할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퍼스트레이디는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조언자로서 그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해야 한다.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 유형에 대해서는 많은 학

자들이 개념 정의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예

를 살펴보면, 켈리와 부티리에(Kelly & Boutilier)는

퍼스트레이디의 권위와 영향력을 사적 영역에 국한

시키는 사적 퍼스트레이디와 공적 영역의 역할까지

스스로 규정하는 공적 퍼스트레이디로 분류하였고,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는 역대 퍼스트레이디를

대통령의 사회적 파트너, 문화와 역사 유지의 프로모

터, 사회적 대의의 지지자,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

이자 유세지원자로 유형화하였다. 한편, 왓슨(Watson)

은 대통령과의 동반자적 관계의 강도에 따라 퍼스트

레이디를 완전한 동반자, 부분적 동반자, 막후의 동

반자, 아내로서의 동반자, 비동반자로 나누었고, 거틴

(Gutin)은 수사(修辭) 방식과 내용 등 대중소통의

측면에서 퍼스트레이디의 유형을 관례적 여주인, 떠

오른 대변인, 정치적 대리자이자 독립적 옹호자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웨킨(Wekkin)은 퍼

스트레이디의 활동성과 영향력에 따라 퍼스트레이디

를 은둔형, 방패형, 정치적 요부형, 상담 고문형, 섭

정형, 공동 대통령형 등, 여섯 가지로 유형화하였

다.25)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 유형이 연구되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O'Connor et al.26)이 분류한 퍼

스트레이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관례적 역할, 정치적 역할, 정책적

역할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

으로 보면, 관례적 역할(cere-monial role)은 퍼스트레

이디가 전통적 여성상에 충실하면서 백악관의 안주

인으로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로, 퍼스트레이디가

내·외빈과 담소하거나 만찬을 하는 공식적인 접대활

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주로 미국 건국 초기의 퍼스

트레이디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반면,

정치적 역할(political role)은 퍼스트레이디가 대통령

에게 정치적 조언과 자문을 하거나 나아가 정치적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경우로, 퍼스트레이디가 정치적

의견의 공개표명, 독자적인 정치행사 참여나 정치적

로비, 대통령 특사로서 외국을 순방하는 경우가 포함

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역할(policy role)은 퍼스트

레이디가 내각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의장을

맡거나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과 정책결정

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퍼스트레이디들은 그들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보조 수단으로 패션을 전략적으로 활

용하였다. 물론 엘리노 루스벨트 여사, 힐러리 클린

턴 등과 같은 정치 참여형 퍼스트레이디들은 그들의

이미지 메이킹에서 패션을 경박한 것으로 여기고 퍼

스트레이디의 역할의 전통을 깨고 관습에 도전하는

20세기 페미니즘의 노정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지

만27), 대부분 퍼스트레이디들은 패션을 통해 메시지

를 전달하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다. 퍼스트레이

디들은 자신의 패션 감각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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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 시대 여성들의 옷을 대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아웃 핏부터 헤어스타일, 모자,

핸드백, 액세서리까지 당대 패션계에 새로운 트렌드

를 창조했다. 예를 들면 마미 아이젠하워(Mamie

Eisenhower)의 핑크, 낸시 레이건(Nancy Reagan)의

이름을 딴 레이건 레드처럼 퍼스트레이디를 표현하

는 컬러뿐만 아니라, 재클린 케네디의 필박스 모자와

샤넬 스타일 정장, 낸시 레이건의 어깨 패드와 퍼프

드레스, 바버라 부시의 가짜 진주 목걸이와 멋진 백

발 등이 있었다.28) 이처럼 역대의 많은 퍼스트레이디

들은 외모에 대한 대중들의 복잡하고도 비판적인 태

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패션 유행 선도

자가 되는 일을 선택했다. 특히 재클린 케네디는 동

시대 미국 여성들과 세계 여성들의 패션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패션 아이콘이자 스타일 모델로서 존중

받았으며, 패션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과 기준을 새롭

게 바꾸고 미국 패션산업의 발전에 공헌을 한 인물

로 평가받았다.29) 그리고 현재 ‘검은 피부의 재클린

케네디’라고 불리는 미셸은 새로운 퍼스트레이디 스

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다30)는 평가와 함께 4년 연속,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되었으며, 보그 등 유명잡지의

표지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퍼스트레이디들은 자

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미지 구축을 위해 패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재클린과 미셸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

더니즘의 특성을 토대로 재클린과 미셸의 패션 스타

일 경향을 크게 형식주의와 반형식주의, 엘리트주의

와 대중주의, 단일한 통일성과 다원적 절충주의 등으

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1. 형식주의 : 반형식주의
형식주의와 반형식주의는 이합 핫산에 의해서 설

정된 용어로, 형식은 연결적, 폐쇄적인 성질을, 반형

식은 분열적, 개방적 성질을 내포한다.31) 모더니즘의

사회에서는 이성 중심의 ‘닫힌 형식(closed form)’이

지배적이다. 이는 폐쇄적인 성질로서 자기만족적이고,

프레임 바깥 세계에 대해 그다지 개방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전달하는 형태를 말한다. 반면에 포스트모

더니즘 사회에서는 이성과 감성이라는 양극화의 대

립상태에서 융합, 해체, 그리고 초월이란 영원성의

추구로 반형식을 추구하고 있다. 리오타르는 불안감

과 회의를 초래하는 포스트모던 상황에 대해 예술의

목적성의 규칙과 조화를 붕괴시키고, 새로움을 위해

혼성모방을 시도하며 기존의 공식들, 지배의 원리를

깨뜨린다고 지적하였다.32)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 사

회는 보다 자유스럽고, 프레임의 제한을 계속해서 벗

어나도록 유도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열린 형식

(open form)’이 지배적인 탈형식적 경향을 취한다.

패션에 나타난 형식과 반형식의 대표적인 특징은

착장 방식 즉, 옷차림의 T.P.O 개념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모더니즘 사회에서 상류층의 패션은 T.P.O

의 경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즉 때와 장소와 상황에

알맞은 패션 코드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일상복, 외출

복, 사교복, 운동복 등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

누어지고, 각각 그 용도에 알맞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33) 반면에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는 T.P.O 측면에서 모더니즘 시대의 엄격한 경계가

어느 정도는 무너졌다. 즉 형식과 격식을 중시했던

과거에 비해, 일반 대중이 중심이 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점차 그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있

다.34)

이러한 경향들은 재클린과 미셸의 패션 스타일에

서도 엿볼 수 있다. 재클린은 전형적인 퍼스트레이디

의상이 지향하는 절제된 우아함으로 퍼스트레이디

룩의 전형을 만들었는데, 특히 재클린 패션의 형식주

의적 특징은 T.P.O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녀의 공식석상에서의 의상은 항상 포멀한 코드로 연

출되었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미니멀한 시프트

드레스에 매치시킨 여러 줄의 진주 목걸이는 재키

스타일을 완성시킨 주요 아이템이었고, 이런 그녀의

아이템들은 시대를 넘어 우아함을 상징하는 패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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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가 되었다. 재클린은 대부분 공식적인 행사에 이

브닝드레스를 착용하였는데, 1962년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식 때 착용한 A라인의 핑크계열 실크 드레스

<그림 1>35)는 화려하지만 절제된 디자인으로 퍼스

트레이디로서의 품위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6)는 1962년 재클린이 인도방문 시 착용한 올렉

카시니(Oleg Cassini)의 산호빛 새틴 드레스로, 붉은

빛이 도는 주황색의 드레스가 인도의 색채에 대한

오마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재키의 패션은 당시에

는 혁신적이었지만, 일정한 매니아층을 형성하면서

클래식 룩으로 정착되었고, 특히 퍼스트레이디의 공

식석상에서의 스타일 공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반면, 미셸 의상의 반형식주의적 특징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T.P.O에 따른 착용 규칙의 파괴

는 공식석상에서 편안하고 격식을 벗어난 캐주얼 카

디건 착용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례적인 패션 스타일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셸은 퍼스트레이디로서 T.P.O 착용법

을 엄수해야 될 공식석상에서도 포멀한 의상 대신에

<그림 3>37)과 같이 커다란 리본 모양의 장식이 있

는 클래식한 화이트 블라우스에 아가일 문양의 캐주

얼 카디건을 매치하고 폭이 넓은 대담한 벨트로 스

타일링을 완성함으로써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냈다.

일반적으로 퍼스트레이디들이 눈에 띄지 않는 어둡

고 중간 색상을 선택하는 것과는 달리, 미셸은 강렬

한 원색을 선택하거나 화려한 프린트가 전개된 의상

을 착용함으로써 기존의 형식을 깨트렸다. 그녀의 의

상 색상은 노란색과 빨간색, 보라색과 청색 등으로

대담하고 강렬하다. 이러한 그녀의 밝고 화려한 컬러

의 의상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는 세계적인 불황 분

위기속에서 사람들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시켜주

고 희망을 갖게 한다38)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미

셸이 남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 1기 취임식에서 착용했

던 드레스와 코트<그림 4>39)의 레몬그라스(lemon-

grass) 컬러도 전통적인 권력의 색상과는 거리가 있

었다. 즉,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퍼스트레이디들이

선택했던 전통적인 컬러는 미국인의 애국심을 고취

시키기 위한 붉은색이나 청색이었던 반면에, 그녀가

선택한 컬러는 그것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색이었다.

레몬그라스는 대범한 컬러로, 취임식의 엄숙한 분위

기와 미셸의 담대함, 그리고 추운 날씨를 이길 수 있

는 따뜻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의상색이었다.40)

패션의 화려함과 대담함은 색상에서 뿐만 아니라 패

브릭 문양에서도 나타나는데, 키가 큰 여성일수록 커

다란 무늬가 프린트된 옷을 기피하는 경향과 달리,

미셸은 2009년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빨간색의 꽃무

늬 프린트 드레스<그림 5>41)와 화려한 귀걸이를 착

용함으로써 T.P.O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패턴과 컬러의 화려한 조합을 통해 우아

함과 여성스러움을 강조함으로써 보수적인 워싱턴의

권력의 드레스 코드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었다.

또한 미셸은 자유로운 형식의 의상 코디만큼이나

보석에서도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았다. 상류층에서

값비싼 보석은 여성의 위치, 힘을 표출하는 도구로서

신분의 노블함을 상징하였는데, 이러한 보석에 대한

고정관념의 파괴는 미셸이 즐겨 사용한 다양한 모조

보석에서 엿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석은 여성의

위치, 힘을 표출하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 걸치고 있는 보석의 양과 질은

남성 후원자가 여성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표시였다. 이러한 보석에 대한 고정관념

을 전복시킨 사람은 바로 20세기의 대표적인 디자이

너 샤넬이었다.42) 샤넬은 모조보석을 통해서 착용자

로 하여금 자유로운 감정을 갖게 하여 즐거움을 느

끼게 함으로써 보석의 속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

켰다.43) 샤넬이 자신이 창조한 단순한 의상에 모조보

석을 이용하여 패션의 개념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미

셸 또한 화려한 모조보석을 애용하고 있는데, 그녀가

취임식 때 착용했던 목걸이도 빅토리아 양식의 유리

로 만든 모조 브로치였다. 특히 미셸이 즐겨 코디하

는 터키옥으로 장식된 빈티지 풍의 브로치 장식은

그녀의 자유로운 감성을 돋보이게 한다. 다시 말해서

노블함과 경박함이 뒤섞은 미셸의 화려한 모조보석

은 전형적인 퍼스트레이디 패션과는 대조적인 것으

로, 미셸만의 개성이 돋보인다. 미셸의 대담하고 큰

액세서리는 데이 웨어와 나이트 웨어의 경계선을 넘

나드는 모호한 분위기를 연출하여44) T.P.O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매력을 돋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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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브닝드레스

- Jacqueline

Kennedy, p. 98

<그림 2>

산호빛 새틴드레스

- Everyday icon, p. 35

<그림 3>

대담한 문양의

캐주얼 카디건

- Michelle Ob

ama,

p. 115

<그림 4>

오바마 1기 취임식

의상

- The face of

fashion demo- cracy,

p. 128

<그림 5>

화려한 색상과

문양의 드레스

- http://www.

instyle.com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셸의 패션은 퍼스트레

이디의 전통을 깨고 탈권위적인 스타일을 선보임으로

써 퍼스트레이디의 전통적인 역할과 스타일을 합일시

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
모더니즘이 엘리트주의적 고급문화를 지향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보다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문화를

추구한다.45) 다시 말해서 모더니즘이 소수의 전유물

로서 귀족적 문화라고 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오

히려 서민적,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은 전통적인 계급 질서를 거

부하고 불특정 다수를 그들의 영역으로 참여시켰다.

이러한 특징은 모더니즘의 단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의 파편화 현상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전자는 어떤

질서나 통합에 대한 동경과 향수가 선행되나 이와

대칭되는 후자는 탈중심화를 중시하고 그 자체를 보

여주는 것으로, 선천적으로 귀족적이고 엘리트적이기

보다는 민주적이며 평등적이다. 따라서 모던사회에서

는 엘리트 계층과 대중은 엄격히 구분되었으며 엘리

트 계층이 사회 권력의 주체가 되었던 반면에, 포스

트모던 시대는 상대적으로 모던 시대에 무시되었던

변방에 있던 불특정 다수가 문화의 중심부로 진입함

으로써 새로운 권력의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다.46)

이러한 사조의 대조적인 특징은 재클린과 미셸의

성장배경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소수 엘리트 계층의

가정에서 성장한 재클린은 어린 시절 유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립학교를 다녔으며, 무용, 승마 등 미국

상류층의 전형적인 자녀양육 방식을 따른 교육을 받

고 자랐다. 부유한 가정환경과 상류 계층을 위한 교

육의 영향으로 인해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귀

족적인 감각과 우아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47) 반면

에 미셸은 일리노이 주 시카고의 흑인 중산층 가정

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미셸의 가족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농장과 노예 소유주가 많았던 사우스캐

롤라이나에서부터 그 역사의 뿌리가 시작된다. 즉,

미셸의 조상은 남부 흑인 노예 출신으로, 미셸의 가

족이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떠나 시카고에서 거주하게

된 계기는 인종차별을 피하기 위한 것48)이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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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샤넬 슈트

- http://www.another

mag.com

<그림 7>

이브닝 드레스

- Jacqueline

Kennedy, p. 162

<그림 8>

취임식 드레스와 가운

- Jacqueline

Kennedy, p. 64

<그림 9>

오바마 1기 취임식

이브닝 드레스

- Michelle Obama,

p. 82

<그림 10>

제이크루의

카디건과

스커트

- The Face of

fashion

democracy,

p. 187

다. 이처럼 미셸은 재클린과는 달리 인종적으로나 경

제적으로 미국사회에서 비주류에 속했었다.

재클린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의 형성에는 샤넬,

지방시, 발렌티노 등과 같은 오트쿠튀르 디자이너들

이 영향을 미쳤다. 단순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선호

했던 재클린은 특히 샤넬<그림 6>49)과 지방시의 의

상을 좋아했다고 한다. 편안한 기능성과 함께 쿠튀르

의상의 독특한 감각을 동시에 갖춘 샤넬의 의상과

간결하고 절제된 라인의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대표

되는 지방시의 의상은 퍼스트레이디가 되기 이전 재

클린의 패션 스타일뿐만 아니라 1963년 이후의 패션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쳤다.50) 이와 같이 재클린과 같

은 상류층 계급은 자신만의 독특하고 우아한 미의

추구로 화려함, 섬세함, 우아함, 독창미를 오트쿠튀르

를 통해서 획득하였다. 오트쿠튀르는 상류층을 대중

과 확실히 차별시켜 주는 매개물이었다51)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대통령 선거전에서 재클린이

프랑스의 고급맞춤복인 오트쿠튀르 의상을 선호한다

는 사실이 선거 쟁점 중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미국

디자이너 올렉 카시니를 영입하여 자신의 의상을 전

담하게 했다.52) 카시니는 재클린의 패션 취향을 단순

하지만 가장 최고의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로 파악했

다.53) 특히 재클린이 취임식 행사 때 착용한 무도회

가운과 드레스는 최고급 옷감을 사용한 고급스러운

제품이지만, 전체적인 라인은 지극히 단순하고 활동

적인 디자인이었다. 1962년 외무부 환영 연회에서 착

용한 밝고 맑은 블루(azure blue) 색상의 어깨끈이

없는 심플한 이브닝드레스<그림 7>54)와 재클린이 직

접 디자인을 한 버그도프 굿맨(Bergdorf Goodman)

의 무도회 가운과 드레스<그림 8>55)는 그녀의 우아

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반면, 미셸은 취임식 의상에서부터 상류층의 최고

급 패션의 표상인 오트쿠튀르나 프레타포르테의 디

자이너보다는 무명의 신진 디자이너의 의상을 선택

했다. 즉 미셸이 남편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1기 취

임식에서 착용했던 것은 바로 제3세계 디자이너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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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계 이사벨 톨레도와 대만 출신의 제이슨 우의 의

상이었다. 랄프 로렌같은 미국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

나 역대 퍼스트레이디들의 드레스를 다수 제작한 오

스카 드 라 렌타의 드레스 대신에 젊은 디자이너 제

이슨 우의 드레스<그림 9>56)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수잔 짐머(Susan Swimmer)는 은은하게 빛나는 크

리미 화이트 색상의 드레스를 입은 미셸은 우아함

그 자체였고, 자신의 최고의 날을 위해 가능성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의상을 의뢰한 여유는 그녀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든 가능성을 돌아보겠

다는 그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했다57)고 평

가하였다. 퍼스트레이디가 된 후에도 미셸은 나르시

소 로드리게스, 제이슨 우, 타쿤 등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디자이너의 의상과 미국의 대표

적인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인 제이 크루나 갭의 아

이템들을 적절히 믹스해서 착용하였다. 퍼스트레이디

로서 미셸이 중저가의 캐주얼 브랜드를 애용하는 것

은 서민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었는데58), 이는

이름보다 실용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

운 미국식 패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림 10>59)

은 2009년 첫 유럽 순방 시 영국 웨스트 런던의 매

기 암 치료 센터를 방문하면서 착용한 의상으로, 연

한 라임 그린의 심플한 펜슬 스커트와 비즈 장식이

달린 크림색 제이 크루의 카디건을 매치하였다. 이와

같이 누구나 구입하기 쉬운 중저가 브랜드를 즐겨

입는 미셸의 패션 스타일링은 강렬한 대중적 영향력

을 발휘하였다. 즉, 그녀의 패션 공식은 기존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대의 퍼스트레이디의 미

로 인정받았다.

3. 단일한 통일성과 다원적 절충주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더니즘 시대는 객관성

의 논리에 따라 전체성, 보편성, 총체성, 통일성 등을

중시하여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규범과 체제 아래 모

든 삶들이 종속되는 사회구조를 형성60)하였던 반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문화는 상대적으로 모더니즘

시대에 무시되었던 변방에 있던 대중문화가 중심부로

진입함에 따라 다원주의적 문화 속에서 각기 장르 사

이에 놓여 있는 장벽이 무너지고 해체되면서 이들이

혼합과 분화를 통해 뒤섞이면서 복합적이고 다양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

니즘 시대의 패션에서 고유한 장르를 통한 단일한 통

일성과 그 장르의 경계가 해체되면서 서로 혼합을 통

한 다원적 절충주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모더니즘 시대를 살았던 재클린의 패션은 이전의

퍼스트레이디 패션에서 볼 수 없었던 명료한 미니멀

패션으로 간주된다. 패션에서의 명료함이란 착장시

각 의복 아이템 간의 단일색이나 동일 배색 하의 색

채의 본질성을 추구하며, 신체의 자연스러운 곡선보

다는 차가운 직선, 부가적인 액세서리를 최대한 생략

하고 칼라, 슬리브 등의 디테일을 생략한다.61) 이러

한 미니멀 패션의 특징들은 <그림 11>62)에서 재클

린이 착용한 장식을 배제한 미니멀 원피스, 두 세 겹

의 겹쳐진 진주 목걸이, 필박스 모자 등 화려하지 않

으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에서 엿 볼 수 있다. <그림

12>63) 또한 1961년 3월 캐나다 오차와에 있는 왕립

경찰 기마병대를 방문했을 때 착용한 7부 소매의 간

결한 형태의 트윌 울 소재 투피스로, 프랑스 디자이

너 피에르 가르댕 작품이다.

한편 미셸의 의상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은 먼

저 포멀한 드레스에 캐주얼 카디건을 코디하는 이질

적인 아이템들의 혼합에서 찾을 수 있다. 카디건은

내추럴과 캐주얼 스타일을 연출하는 주요한 아이템

으로 야외활동을 위한 룩이나 편안한 자리에 나갈

경우에 주로 착용하지만, 2009년 유럽 첫 순방 시 착

용한 의상<그림 13>6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미셸은 공식석상에서도 딱딱해 보이는 수트 대신에

캐주얼한 카디건에 클래식한 화이트 블라우스와 정

장용 스커트를 매치하고 가슴 바로 아래까지 올라오

는 넓은 벨트로 스타일링함으로써 평범한 일상복과

공식 행사용 정장 스타일을 혼합시켰다. 미셸이 착용

한 <그림 14>65)와 같은 RB계열의 의상에도 절충주

의적 경향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민주당과 공화

당의 화합과 조화, 나아가 인종과 성별, 종교, 국가

간의 화합과 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셸이 고가

브랜드와 저가 브랜드를 적절하게 조합시킨 것에서

도 절충주의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녀는 디자이

너들의 하이엔드 제품과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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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미니멀 원피스,

진주목걸이, 필박스로

코디된 재키 스타일

- A thousand days of

magic, p. 110.

<그림 12>

7부 소매의

간결한 형태의

투피스

- http://www.ny

lonmedia.co.kr

<그림 13>

카디건과 매치한

오피셜 웨어

- Michelle Obama,

p. 110.

<그림 14>

화합과 조화를 상징하는

PB계열 의상

- http://www.news.com

<그림 15>

디자이너 브랜드와

중저가 브랜드의

믹스 앤 매치 의상

- http://www.new

s.com

중저가 브랜드의 기성복을 적절하게 선택해 믹스 앤

매치를 즐긴 첫 번째 퍼스트레이디였다. <그림 15>66)

는 미셸이 버럭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에

서 착용한 의상으로, 남성 디자이너 톰 브라운이 넥

타이 재질로 만든 감청색 의상에 제이 크루의 벨트

와 장갑, 캐시 워터맨이 디자인한 귀걸이와 목걸이를

했고, 리드 크라고프의 부츠를 신었다. 이와 같이 미

국산 중저가 브랜드와 소수계 디자이너의 옷을 착용

하는 미셸 오바마의 스타일은 기존의 퍼스트레이디

의 스타일과는 차별된 전략으로 국민적 지지와 애국

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된 정치적 스타일이라

는 평가를 받고 있다.67)

Ⅳ. 결론
역사적으로 패션은 문화 트렌드로 권력층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되고, 시대적 미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매개물로서 의미지어지고 대중에게 확산된다. 그 중

심에 최고의 권력층인 퍼스트레이디가 패션아이콘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라는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재클린과 미셸의 패션 스

타일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재클린과 미셸의 패션 스

타일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형식주의와 반형식주의,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 단

일한 통일성과 다원적 절충주의로 대별되었고, 그 차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더니즘이 규칙과 기존의 공식들이나 지배

의 원리에 충실하고 폐쇄적이고 개방적이지 않은 닫

힘의 의미로서 형식주의를 추구했다면, 포스트모더니

즘은 고정된 개념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뜻하는

열린 미학의 미적 가치들을 추구하였는데, 이러한 경

향은 T.P.O의 관점에서 재클린과 미셸의 패션 스타

일링으로 나타난다. 즉 재클린의 경우, 공식 석상에

서 포멀한 스타일 코드를 착용함으로써 전형적인 퍼

스트레이디 의상이 지향하는 절제된 우아함으로 퍼

스트레이디의 권위주의 형식을 보여주었던 반면에,

미셸의 경우는 대담한 원색과 화려한 문양, 그리고

편안한 캐주얼 카디건, 화려한 모조보석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하거나 서로 이

질적인 아이템을 섞은 스타일을 포멀한 공간에서 자

유롭게 연출함으로써 퍼스트레이디의 전통적인 역할

과 스타일을 합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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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더니즘이 귀족적이며 엘리트적인 고급문

화를 지향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보다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데, 이러한 경

향은 재클린의 경우는 독특한 패션 스타일의 형성에

오트쿠튀르 디자이너들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상류층

의 권위와 품위를 보여주었던 반면, 미셸의 경우는

무명의 디자이너들이나 대중들이 선호하는 중저가의

캐주얼 브랜드를 애용함으로써 대중과 소통하는 패

션 취향을 보인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모더니즘이 객관적인 논리에 의해서 전체성

이나 통일성을 중시하였던 반면에, 포스트모더니즘은

고유한 장르의 해체를 통한 복합적이고 다양성을 추

구한 절충주의가 중시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재클린

의 경우, 의상 색채가 단일색이 주를 이루며, 장식이

배제된, 상하의가 통일된 원피스, 신체의 라인을 강

조하지 않는 핏 등 명료한 미니멀 패션의 특징에서

단순한 통일성이 나타난 반면에, 미셸 패션의 절충주

의 경향은 포멀한 드레스와 캐주얼 카디건을 믹스

매치시키거나 고가 브랜드와 중저가 브랜드를 적절

하게 섞어 착용하는 그녀의 하이브리드 사고에서 엿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클린이 모더니즘

시대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패션의 기준과 비전을 제

시하고 나아가 퍼스트레이디 룩의 전형을 정립했다

면, 미셸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중과 호흡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격식을 타파하는 코디네이션

을 통해서 퍼스트레이디 패션 스타일의 외연(外延)을

확장시켰고, 나아가 퍼스트레이디로서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소통의 룩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 시대의 여성 정치인의 패

션 이미지 메이킹의 기준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패션 정치학 측면에서 국내·외 여성 정치

인의 파워 드레싱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Betts, K. (2011), Every icon. New York: Clarkson
Potter, pp. 23-24.

2) 고윤정, 김민자 (2010),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시

대 문화 권력과 패션에 대한 연구, 복식, 60(2), p. 96.

3) “오바마 부부, 美 연예지 선정 ‘2009 베스트 드레서’에

뽑혀”, 자료검색일 2012. 9. 5, http://economy. hankoo
ki.com/lpage/worldecono/200908/e200908061310586988
0.htm.

4) Betts, K., op. cit., pp. 24-25.

5) Ibid., p. 14.

6) Ibid., p. 24.

7) 장성은, 정혜정 (2005), 패션리더로서의 재클린 케네디

의 의상 연구, 복식, 55(6), pp. 97-108; 정혜정 (2007),
퍼스트레이디 시절 재클린 케네디의 의상 연구, 한복문
화, 10(1), pp. 27-42; 김해진, 정혜정 (2011), 2000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패션스타일, 한국디자인학회지, 24(4), pp. 155-170; 이
영재 (2011), 현대 퍼스트레이디 룩의 형성과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2), pp.
467-479; 한지은, 정성혜 (2011), 미셸 오바마의 패션

색상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1), pp. 89-102;
정선주 (2012), 미셸 오바마의 헤어스타일 연구, 패션비
즈니스, 16(4), pp. 88-99.

8) 일반적으로 기존의 엘리트 문화의 와해와 대중문화의

확산과 동시에 흑인인권운동, 여성운동, 학생운동, 반전

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이 확산되었던 1960년대를 모더

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전환점으로 본다. 고윤

정, 김민자, op. cit., p. 83.

9) 포스트모더니즘은 1950년대 말부터 간헐적으로 선보이

다가 6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포스트모

더니즘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레슬리

피들러(Leslie Fiedler)와 이합 핫산(Ihab Hassan)이 포

스트모던 예술을 보다 광범위하고 독자적으로 해석하

면서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에 이르러 무용, 영화, 패

션 등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윤민

희 (2003), 문화의 키워드, 디자인, 서울: 예경, p. 22;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p. 213;
문신애 (2003),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

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4.

10) 허다슬 (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적 특성

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16.

11) 손정인 (2010), 브랜드 마크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

스트모더니즘의 변증법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p. 22.

12) 이숙경 (1995), 현대 디자인의 모더니즘적 특성에 관

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13) 허다슬, op. cit., pp. 22-26.

14) 신승환 (2003),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서울:
살림, pp. 7-8.

15) 박명희 (1999),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

니즘 연구, 패션비즈니스, 3(1), p. 150.

16) 강정현, 박명희 (2010),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이미지, 복식, 60(7), p. 132.

17) 김미경 (2002), 벽화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 고려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0-14.

18) 신승환 (2003), op. cit., pp. 7-8.



服飾 第63卷 8號

- 26 -

19)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

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Ⅰ, 복식, 37, pp. 103-118;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

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Ⅱ, 복식, 38, pp. 369-392.

20) 박명희, op. cit, pp. 147-158.

21) 이정후, 양숙희 (1999),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

난 불확정성, 복식, 45, pp. 179-199.

22) 조정미 (2003), 포스트모더니즘이 20세기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문화연구, 11(6), pp.925-940.

23) 고윤정, 김민자, op. cit, pp. 81-98.

24) 우보경, 김영삼 (2011), 1990년대 이후 한국 연극의 무

대의상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에 대한 연구,

복식, 61(1), pp. 109-123.

25) 박재영, 윤영민 (2008), 한국의 영부인, 미디어, 젠더
& 문화, 10, pp. 75-78.

26) O'Connor, K. Nye, B., & Van Assendelft, L. (1996),

Wives in the White House: The political influence

of first ladies,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26(3),
pp. 835-853.

27) Betts, K., op. cit., pp. 23-24.

28) Ibid., p. 37.

29) Craghwell-Varda, K. (1999). Looking for Jackie,
New York: Hearst Books, p. 7.

30) “올 최고 퍼스트레이디 `베스트 드레서` 누구?”, 자료

검색일 2010. 8. 5, http://news.mk.co.kr/v3/view.php?
year=2010&no=414252.

31)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p. 224.

32) Ibid., pp. 232-233.

33) 김혜영, 김유연 (2005), 모더니즘을 통해 구현된 패션

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5(1), p. 54.

34) 고윤정, 김민자, op. cit., p. 93.

35) Loiewski, O. (1995), A thousand days of magic,
New York: Rizzoli, p. 98.

36) Betts, K. op. cit., p. 35.

37) Swimmer, S. (2009a), Michelle Obama: First lady of
fashion and style, New York: Black Dog&

Leventhal Publishers, Inc. p. 115.

38) “미셸 ‘패션 브랜드’되다”, 자료검색일 2012. 9. 10,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0908170193.

39) Tomer, M. (2009). The Face of Fashion Democracy,
New York: Center Street. p. 128.

40) Swimmer, S. (2009b), Michelle Obama: First lady
of fashion and style, 최유나 역 (2009), 서울: 장서

가, p. 57.

41) “Michelle Obama's Style: Michelle Obama's 2009 St

yle Diaryich”, 자료검색일 2012. 9. 5, http://www.inst
yle.com/instyle/package/general/photos/0,,20253745_
20253744_20673916,00.html.

42) 모조보석의 역사는 샤넬의 코스튬 주얼리 탄생 훨씬

이전인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리 기술의

발달은 중산층 여성들이 왕족들의 정교한 다이아몬드

보석을 모방하기 위해 더 저렴한 모조품에 탐닉하게

만들었다. Betts, K., op. cit., p. 18.

43) 이미숙 (1998), 샤넬 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7.

44) Swimmer, S. (2009b), op. cit., pp. 164-165.

45) 정정호, 강내희 (1991), 포스트모더니즘의 쟁점, 서울:
터, pp. 435-436.

46) 윤민희, op. cit., p. 26.

47) 이은영 (2001), 재키 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48) Colbert, D. (2009), Michelle Obama: An american
story, 박수연 역 (2009), 서울: 부키, pp. 44-45.

49) 자료검색일 2012. 9. 20, http://www.anothermag.com

50) 이은영, op. cit., p. 16.

51) 고윤정, 김민자, op. cit., p. 82.

52) 1960년 패션 전문지인 WWD(Women’s Wear Daily)

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인인 재클린 케네디와 어

머니 로즈 케네디는 프랑스 고급 맞춤의상을 구입하

는 데 1년에 3만 달러 이상을 쓴다”는 기사가 실렸

다. 자료검색일 2010. 5. 23, http://joongang.joinsmsn.

com.

53) Loiewski, O. (1995), op. cit., p. 12.

54) Bowles, H., Jacqueline Kennedy: The White House
years,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162.

55) Ibid., p. 64.

56) Swimmer, S. (2009a), op. cit., p. 82.

57) Swimmer, S. (2009b), op. cit., p. 60.

58) Ibid., p. 103.

59) Tomer, M. op. cit., p. 18.

60) 박숙현, 이관이 (2006), 샤넬 콜렉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 한국패션뷰티학회지, 4(2), p. 7.

61) 채혜숙, 채금석 (2008), 현대 복식에 나타난 에스닉 미

니멀리즘에 관한 연구, 복식, 53(3), p. 66.

62) Loiewski, O., op. cit., p. 110.

63) 자료검색일 2013. 2. 25, http://www.nylonmedia.c

o.kr/contents/index_view.html?contnumb=324

64) Swimmer, S. (2009a), op. cit., p. 110.

65) 자료검색일 2013. 2. 25, Http://www.yonhapnews.co.

kr/international/2012/02/13/0608000000AKR20120213

098500009.HTML

66) 자료검색일 2013. 2. 25, http://www.koreatowndaily.

com/read.php?id=20130220172139&section=local&ty

pe=fdb&ss=6

67) 김미경 (2012), 리더의 스타일에 표현된 패션 폴리틱

스 현상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16(5), p. 91.


